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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D 2026 Review: 기다리면 복이 온다  Company Brief 

  

당사는 04.09 개최된 기아 CID 발표 내용을 1) 판매 가이던스, 2) SDV, 자율주행 개발 

현황, 3) Boston Dynamics 제품 개발 현황 및 시너지, 4) 26-30 재무 계획 가이던스 

등으로 나누어 정리해보았고, 각 발표 내용의 의의 또한 뒷장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자동차 PT/지역별 도매판매 가이던스] 

기아는 2030년 도매판매 413만대, 글로벌 시장 점유율 4.5%를 목표함을 발표. 

① HEV: 2030년 기준 115만대 판매 목표 (ICE 198만대). EV 전환 전수요 

대응 위해 10개 신규 차종 발표 예정 (셀토스, 텔룰라이드, K4 HEV 포함) 

② EV: 2030년 기준 100만대 판매 목표 및 글로벌 M/S 3.8% 목표. EV2, 

시로스 EV 등과 같은 소형 전기차 볼륨 모델을 중심으로 성장 전망. 

③ PBV:2030년 기준 23만대 판매 목표. 유럽 및 국내 시장을 핵심 지역으로 

설정했고, 2027년 PV7, 2029년 PV9로 라인업 확대할 예정에 있음. 

기아는 2030년 지역별 도매 판매 전망 및 성장 전략은 아래와 같이 제시함. 

① 미국: 2030년 102만대 판매 및 HEV 판매 비중 47% 목표. 이를 위해 b-

Compact SUV, Mid-Size SUV, 픽업트럭 등의 차급 위주 판매 전략 수립. 

② 서유럽: 2030년 기준 75만대 판매 및 EV 판매 비중 50% 목표. 이를 위해 

볼륨 모델을 중심으로 한 EV 풀 라인업 구축, PBV 수요 대응에 나설 예정. 

③ 신흥시장: 2030년 기준 148만대 판매 목표. 중남미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 

차종 개발, 아중동 CKD 공장 활용을 통한 차량 원가 개선에 나설 전망. 

[SDV 및 자율주행 개발 현황] 

박민우 신임 AVP 본부장 및 42Dot 사장이 연사로 참가해 개발 현황 공유. 

① SDV: SDV 아키텍처 CODA,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Ploes Connect로 구성됨. 

2027년까지 양산 준비를 완료해 2028년 고객 인도를 목표로 함. 

② 자율주행: Go to Market (글로벌 업체와 협력을 통한 빠른 상용화), 핵심 

기술 내재화 (자체 개발)을 등을 통한 투트랙 전략 발표. 2029년 초 

도심주행이 가능한 L2++, 2030년 L4 로보택시를 각 양산 적용 목표.  

[Boston Dynamics 제품 개발 현황]  

Zachary Jackowski Boston Dynamics 개발 총괄의 Atlas 개발 현황 발표. 

① Atlas 양산 관련 내용: 2028년 연 3만대 CAPA 공장 건설 계획 유지. 기아 

또한 생산 과정에 참여할 것을 확인했고, 현대모비스 액츄에이터 공급 확인.  

② Google, nVIDIA 협력 현황: 각 업체 간의 역할은 소프트웨어 내에서도 

구분되어 충돌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 로열티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2026~2030 재무 사업 계획 및 총평] 

기아는 2026년 매출액 122.3조원, 영업이익 8.3% 등의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이를 

위해 1) 신차 출시, HEV 믹스 개선 2) TMED-Ⅱ,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을 통한 원가 

절감, 3) 공급망 현지화, 스마트 팩토리를 통한 생산성 증대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HEV 경쟁력에 따른 높은 수익성, EV 풀라인업을 통한 수요 둔화 국면 돌파 우위 등의 

내용은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기아의 강점이다. 반면 시장이 기대한 자율주행과 

Boston Dynamics와의 시너지 부문의 새로운 내용이 많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각 사업 방향성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SDV 및 

자율주행, Boston Dynamics 등의 사업 로드맵의 중간 성과를 기다리고자 한다. 

Buy (Maintain) 
목표주가(12M) 240,000원(유지) 

종가(2026.04.09) 150,500원 

상승여력 59.5 % 

 

Stock Indicator  

자본금 2,139십억원 

발행주식수 39,041만주 

시가총액 58,757십억원 

외국인지분율 38.7% 

52주 주가 82,000~206,000원 

60일평균거래량 1,758,300주 

60일평균거래대금 291.1십억원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6.5 13.0 49.6 70.6 

상대수익률 -11.0 -13.0 -10.4 -65.7 

 

Price Trend 

 
 

FY 2025 2026E 2027E 2028E 

매출액(십억원) 115,000  119,613  125,658  132,186  

영업이익(십억원) 9,088  9,776  10,594  11,703  

순이익(십억원) 7,620  7,994  8,629  9,450  

EPS(원) 19,161  20,103  21,698  23,762  

BPS(원) 158,240  177,028  197,411  219,858  

PER(배) 6.4  7.5  6.9  6.3  

PBR(배) 0.8  0.9  0.8  0.7  

ROE(%) 12.8  12.0  11.6  11.4  

배당수익률(%) 5.3  4.3  4.3  4.3  

EV/EBITDA(배) 2.3  2.7  2.4  1.9  

주: 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자동차/로보틱스] 

이상수 2122-9197 sang.su@imfnse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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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CID 2026 - 자동차 (1) HEV  

 

기아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 수요 및 동사 성장력의 축을 HEV로 다시금 명확하게 제시했다. 글로벌 ICE 산업 수요는 감소하고 

있는데, 해당 수요는 EV와 HEV로 나뉘어져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북미를 중심으로 EV 수요가 크게 둔화되고 있고, 유럽의 

경우 CO2 규제가 존재해 다른 지역 대비 EV 수요가 성장성이 높긴 하나 시장 기대를 하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HEV 차량은 

EV 전환의 가교 역할로서 크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30년 기준 HEV 글로벌 산업 수요 2,720만대, 30% 비중) 

기아는 2030년까지 총 10개 가량의 신규 HEV 모델을 공개할 계획이다 (2026년 초 공개한 셀토스, 텔룰라이드, K4 HEV 포함). 

10개 차종에는 2030년 목표하고 있는 미국 시장 전용 HEV 픽업트럭을 포함되고, 이를 기점으로 HEV 풀라인업이 갖춰지는 것이다.  

 

그림1. 기아 CID 2026 자동차 HEV 발표 내용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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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CID 2026 - 자동차 (2) EV  

 

기아는 현재까지의 EV 시장이 수용성이 높은 얼리어답터 중심으로 성장해왔다고 언급했다. 이는 결국 현재 글로벌 EV 캐즘 

너머에는 대중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한 EV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아는 EV 대중화를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고, 이에 

근거한 2030년 EV 도매판매 100만대, 글로벌 시장 점유율 3.8% 가이던스를 시장에 공유했다.  

첫째, EV 라인업 확대이다. 2026년의 EV2, Syros EV를 기점으로 2027년부터 B-HB 등 소형 해치백 차량 등과 같은 볼륨 모델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 기준 약 14개 가량의 EV 라인업을 확보할 계획이다 (PBV 라인업 포함). 

둘째, 접근성 향상이다. 많은 소비자들이 EV 차량 구매를 주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가격일지 모르나, 분명 충전 인프라의 부재는 EV 

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큰 병목 중 하나이다. 기아는 이를 위해 완속을 포함한 전체 충전 인프라 기준 북미 24만기, 국내 48만기, 

유럽 100만개로 이미 확대했고, 이를 각 권역별 충전 관련 파트너 업체와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공급망 강화이다. 먼저 국내 EV 전용 공장인 광명, 화성 EVO Plant에서 생산 대수 확대 및 효율성 증대에 나설 것이며, 이를 

통해 볼륨 모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로 유럽: 소형 EV 볼륨 모델 판매 집중 (EV2, EV4), 북미 (EV6, EV9), 

신흥시장 (지역 전략 EV) 등 맞춤 생산 전략을 가져갈 것으로 밝혔다.  

 

그림2. 기아 CID 2026 자동차 EV 발표 내용 

 ̀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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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CID 2026 - 자동차 (3) PBV 

 

기아는 기존의 ICE 기반의 LCV 차량이 가지는 한계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의 한계로 다양한 고객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이는 

개별 고객 단의 외부업체 의존의 결과로 연결)를 극복하기 위해 25.08 PV5 카고 롱, 패신저 모델 국내 판매를 이미 시작했고, 금번 

행사에서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공유했다. 26년 오픈베드, 카고 컴팩트 등 PV5 파생 모델 출시를 예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PV7, 

PV9 상위 트림 차량 또한 순차적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기아는 2030년 PBV 23만대 판매를 목표하고 있고, PBV 지역별 판매 

가이던스 중 유럽 판매 비중이 절반에 가까워 향후 글로벌 판매에 따른 믹스 개선에 대한 기여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아의 

PBV 차량은 화성에 위치한 전용 공장인 화성 이보 플랜트에서 생산될 것이며, 현재 디자인 캐파는 약 35만대 수준이다.  

기아의 PBV 차량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는 바로 Flexible Body System이다. 이는 샤시를 포함한 기본 바디 이외 도어, 

외장 등을 모듈화 해 다양한 차량 사양을 보다 수월하게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기아 PV5의 경우 세부 

차종이 모두 전면부와 후면부 1열 구조를 공유하고, 다양한 후면부를 모듈화해 총 16개 차종까지 확대 가능한 플랫폼이다. 기아는 

오랜 기간 봉고를 통해 이와 같은 가변식 플랫폼과 관련한 경쟁력을 쌓아왔다. 과거 봉고에서 관찰되었던 플랫폼 공유에 따른 

고정비 절감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에 따른 높은 대당 이익 또한 기대된다. 단순한 상용차량이 

아니라, 미니밴을 포함한 다양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현재 판매중인 PV5만 보더라도. 프리미엄 미니밴부터 

냉동탑차에 이르는 차종을 제공한다. 출시가 예정된 PV7, PV9가 추가된다면 그 범위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PBV는 현재 

기아가 판매중인 카니발, 봉고를 아우르는 차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기아만의 색깔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림3. 기아의 PBV 라인업: PV5, PV7, PV9 등으로 구성됨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PBV 라인업은 사용자의 선호에 따라 Passenger~ Cargo 등의 베리에이션 모델로 변화 가능  

 ̀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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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기아 PBV의 Flexible Body System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6. 기아 Carnival 판매대수 및 전체 판매량 대비 비중: PBV를 

통한 다목적 차량 판매 확대에 나설 것 
 

그림7. 기아 Bongo 판매대수 및 전체 판매량 대비 비중: PBV를 

통한 상용 차량 판매 확대에 나설 것  

 

 

 
자료: Marklines, iM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Marklines, iM증권 리서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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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CID 2026 - 자동차 (4) 지역별 가이던스 

 

요약 페이지에서 작성한 기아의 지역별 2030년 도매판매 가이던스 및 성장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미국의 2030년 산업 수요는 1,650만대 수준에서 정체될 것으로 전망되나, 기아는 이런 상황에서도 HEV의 높은 성장성를 전망하고 

있다 (2030년 산업 수요 중 40%가 HEV로 구성 예상). 이에 기아는 2030년 미국 도매 판매 102만대, HEV 판매 비중 47%, 시장 

점유율 6.2% 등의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1) 2030년까지 HEV 차종 8개로 확대 (2027년 K5 HEV, 2028년 K4 HEV, 

2030년 신규 픽업 트럭 HEV), 2) 북미 현지 생산 비중 67%로 상향 (2025년 기준 56%), 3) 주요 차급별 주력 모델 집중 (Sub-

Compact: 스포티지, Mid-Size: 텔룰라이드, Entry SUV: 셀토스, 픽업 트럭: 타스만 외 신규 차종) 등의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유럽 (서유럽)의 2030년 산업수요는 소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기아는 최근 EU의 CO2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HEV 수요 

확대를 전망하고 있다 (2030년 산업 수요 기준 HEV 23%, EV 43%). 이에 기아는 2030년 서유럽 도매판매 75만대, EV 판매 비중 

66%, HEV 판매 비중 17%, 시장 점유율 4.8% 등의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1) EV4와 B-HB EV (출시 예정 차종) 등의 

일반 승용, EV5, C-SUV EV (출시 예정) 등의 SUV-C 세그먼트 차량과 같이 볼륨 모델 판매를 확대하고, 2) EV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엔트리 모델과 B-SUV 판매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며 (EV3, EV2), 3) PBV 모델을 통한 eLCV 시장 수요를 대응할 계획이다.  

신흥시장의 2030년 산업 수요는 2,240만대로 전망되는데, 기아는 2030년 신흥시장 도매판매 148만대, 시장 점유율 6.6% 등의 

가이던스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1) 지역별 특화 전략을 추진하고 (중남미: 현지 특화 모델 출시, 아중동: 성장성이 높은 아프리카 

시장에 집중, CIS: CKD 공장 활용), 2) 인도 시장에서의 성장 (2030년 인도 도매판매 41만대, 7.6% 시장 점유율 가이던스)을 보여줄 

계획이다. 특히 신흥시장의 경우 B-SUV가 최대 볼륨 모델인만큼, 셀토스와 쏘넷 판매 확대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림8. 기아 CID 2026 자동차 지역별 판매 가이던스 발표 내용 

 ̀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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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2026 CID - SDV 및 자율주행 

 

기아는 투 트랙으로 구성되는 SDV, 자율주행 개발 전략을 발표했다 (Track 1: 글로벌 파트너쉽을 통한 빠른 상용화, 검증된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와 협력을 통해 기술 표준 확립, 이를 기반으로 한 양산 차량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수집하겠다는 계산. Track 

2: 기존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기술과 Track 1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로 자체 E2E 모델을 고도화). 또한 2027년 말까지 SDV 

양산 준비를 완료하고, 2028년 실제 양산차량에 이를 적용해 출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는 SDV 아키텍처를 의미하는 CODA와 

소프트웨어 단의 Ploes Connect를 통해 구동되며, 차량용 Agentic AI 솔루션 Gleo AI 또한 지원한다. 특히 연사로 나선 박민우 AVP 

본부장은 센서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것이 선결되어만 동일한 주행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질의응답을 통해서 1) nVIDIA와의 협력 영역 (nVIDIA의 역할은 SoC와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있음. nVIDIA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외에도 파트너 업체들의 데이터까지 활용할 수 있음), 2) Sensor Fusion에 대한 AVP 본부의 견해 (Camera를 

중심으로 구동되는 Only Vision 전략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 센서의 성능을 개선하는데 초점. 과거 Sensor Fusion의 

퍼포먼스가 저조했던 것은 조합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센서 단의 성능 부족. 또한 차종별 자율주행 솔루션을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센서 구성이 다양한 것이 적합) 등에 대한 내용도 찾아볼 수 있었음. 이를 바탕으로 2029년까지 도심 주행이 가능한 L2++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차량을 양산하고, 더 나아가 2030년부터 L4 로보택시 또한 생산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같이 기아를 비롯한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의 유의미한 성과를 찾아보기엔 아직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럼에도 CES 

2026에서 공유한 로드맵이 큰 틀에서 지켜지고 있고, 무엇보다 경쟁 레거시 OEM과 다르게 자체 개발의 의지가 여전히 강하다. 

또한 자율주행을 위한 전동화, SDV 플랫폼 준비 상태 또한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보인다.  

 

그림9. 외부 업체와의 협력과 자체 기술 개발을 함께 병행하는 투트랙 자율주행 개발 전략  

 ̀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0. SDV, 자율주행 개발 및 출시 로드맵  

 ̀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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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3/26 Honda는 Sony와의 AFEELA 프로젝트 중단을 발표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2. SDV 구현이 완료되고, 그 후 주행 및 조향 데이터를 수집해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학습이 가능하다  

 

자료: iM증권 리서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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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2026 CID - Boston Dynamics  

 

기아는 Boston Dynamics 관련 발표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강조했다. 1) 범용 로봇 개발 (특정 환경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산업과 작업에 있어 확장성을 가지는 것), 2) 기아 또한 Boston Dynamics 제품 개발, 생산 및 활용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는 점 (2028년 메타플랜트에 투입됨과 동시에 2029년경 기아 조지아 공장에도 투입 목표), 3) 제품 양산 및 부품 공급 

로드맵 유지 (2028년까지 연 3만대 CAPA 공장 건설, 액츄에이터의 경우 현대모비스에게 공급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시). 

사실 이는 올해 초 CES 2026에서 공유되었던 로드맵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행사 직후 시장 또한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사는 질의응답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외부 업체로의 공급에 대한 긍정적 스탠스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실제로 Boston Dynamics을 따라다니던 꼬리표 중 하나가 생산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이였다. Tesla는 올해 10,000대 생산을 

목표로 Optimus Gen 3를 공개할 예정이고, Unitree Robot, Agibot 등과 같은 중국 업체는 작년에 도합 10,000대 가량을 이미 

생산했다. 이들은 모두 휴머노이드 제품을 빠른 시일 내 외부 고객에 판매할 예정이다. 결국 Boston Dynamics 또한 생산 대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외부 고객 발굴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업체가 Boston Dynamics의 잠재 고객일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의장 공정에 있어 낮은 자동화율을 보여주고 있는 거의 모든 OEM들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Figure 

AI, Apptronik 등과 같은 선진 시장 내에서도 경쟁 업체가 존재하나, 현대차그룹 생산 라인의 공정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강점이 경쟁 우위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13. 기아 CID 2026 Boston Dynamics 발표 내용 

 ̀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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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프리몬트 공장 내 Model S/X 생산을 중단하고, 이를 Optimus 생산 라인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힌 Tesla 

 

자료: Tesla,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5. 2025년 기준 업체별 휴머노이드 생산 대수  그림16. 휴머노이드 원가 구성  

 

 

 
자료: OMDIA, iM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Marklines, iM증권 리서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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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CID 2026 - 2026~2030 재무 사업 계획 및 총평 

 

기아는 2026년, 2028년, 2030년 재무 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26: 매출액 122.3조원, 영업이익 10.2조원, +8.3% 

OPM, 2028: 매출액 150조원, 영업이익 13.5조원, +9.0% OPM, 2030: 매출액 2030년 매출액 170조원, 영업이익 17.0조원, 

+10.0% OPM). 아울러 2026~2030년 5개년 투자 계획을 공유했으며, 총 투자비 49조원 중 기존 5개년 투자 계획 대비 소폭 

증가한 21조원을 전동화,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미래 사업에 집행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2025년 TSR 35% 수준을 유지 및 

확대하겠다는 중기 주주환원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  

금번 행사의 발표 내용은 크게 본업과 미래사업으로 나뉘었다. 이 중 본업에 대한 내용, 즉 HEV 경쟁력에 따른 높은 수익성, EV 

풀라인업을 통한 수요 둔화 국면 돌파 우위 등이 기아의 강점임은 시장은 이미 알고 있다. 그룹사와의 밸류에이션 갭이 상당히 

벌어진 시점에서 개최된 CID 행사였고, 이에 시장의 여러 투자자들은 미래사업과 관련된 새로운 내용이 공유됨과 동시에 이것이 

밸류에이션 갭을 메우는 동인이 되기를 기대했다. 다만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한 새로운 내용을 찾아보기는 분명 어려웠으나, 1) 

사업 방향성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고, 2) CID 외 최근 산업 동향에서 기아의 경쟁 우위를 유추해볼 수 있기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된다. 이에 올해 관찰될 주요 타임라인의 준비 상황을 차분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림17. 기아 CID 2026 26-30 재무 사업 계획 발표 내용  

 ̀  

자료: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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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CID 2026 - 질의응답  

 

[자동차] 

 

Q. 이란 사태 관련한 중동 판매 영향이 어떻고, 원자재 가격은 이미 상승 중이고 수급난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현재 이란 사태와 관련한 영향이 확대되는 기점은 3개월. 만약 이란 사태가 3개월이 넘어가면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 3개월 내로 

끝나면 연간 4만대 수준의 판매 손실. 이걸 다른 지역에서 50% 정도는 보완이 가능하다고 봄. 올해 1~3월의 자동차 수요를 보면 

산업 수요 기준 7%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 (중국 산업 수요 20% 감소 영향). 원자재의 경우 연초부터 분명 상승하고 있고, 이는 

원가 부담으로 연결됨. 그러나 환율의 증가폭이 원자재 상승 폭을 대부분 만회하고 있음. 유가 100불을 가정하면, 원가 단에서 

1500억 2,000억 부담 증가한다고 보나, 결국 환율 효과가 이를 상쇄할 것으로 판단함. 

Q. 메타플랜트 가동 효과와 관세 대응 전략은 어떠한가?  

조지아 공장 35만대. 메타플랜트의 24만대 도합 59만대가 기아의 미국 생산 캐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20만대까지 상향 가능. 멕시코 공장 생산 대수 중 75%까지 최대 미국에 공급 가능.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함. 다만 어떤 

부품을 현지 조달할 것이냐가 핵심. 어떤 부품은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저렴한 경우도 있어서 획일적으로 현지화는 정답이 아님.  

Q. TMED-Ⅱ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원가 절감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TMED-Ⅱ로 넘어오면서 연비 4% 개선. 열효율이 41% (현재 북미형 텔룰라이드 기준). MSRP 상승과 물량 효과 등으로 기존 플랫폼 

대비 수익성 기여도 높음. 또한 기아 하이브리드 플랫폼은 터보 시스템에 기반하기 때문에, 가속이나 추월에 있어 경쟁 제품 대비 

분명 유리한 지점 존재. 즉 이를 통해 단순한 경쟁사의 MSRP 프리미엄보다는 확실히 수익성 기여도 높을 것으로 전망. 

Q. 중국 업체들과의 가격경쟁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중국 업체의 경쟁력은 가격과 제품 경쟁력이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는 분명히 기아에게 부담으로 다가옴. 현재 중국 

업체 제품과의 가격 차이가 20~25% 존재. 일단 어떻게 하든지 15~20%까지 가격 차이를 좁히려고 함. 2025년까지는 이와 같은 

가격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아는 성장을 보여왔음. 중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자동차에서 다른 산업으로 옮겨가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는데, 이 영향이 26.1Q 중국 업체 역성장으로 연결. 즉 중국 브랜드간의 구조조정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것으로 예상함. 

 

[SDV및 자율주행] 

 

Q. 자율주행 관련해서 AVP 본부와 nVIDIA의협력이 필요한데, 각 주체간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nVIDIA는 SoC와 자율주행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 이들과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완성차로서 완전한 제품을 빠르게 출시하고자 함. 

양산차에 nVIDIA의 플랫폼을 탑재하고, 고객의 차량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현대차그룹이 보유할 수 있고, 이는 내재화로 연결. 

AVP본부와 42dot은 차량 아키텍처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 전반을 담당. 자체적으로 준비해온 SDV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 

42dot과 AVP 본부는 분명히 원팀이나, AVP 본부는 양산에 특화, 42dot은 선행 기술 연구의 역할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차이.  

Q. 새만금에 건설 예정인 데이터센터의 운행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데이터센터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자율주행 데이터는 특정한 상황, 그리고 일부 센서에 습득된 것만 한정되어 사용 가능함. 즉 센서 구성을 작년에 변경한 것도 데이터 

수집의 표준을 만들기 위함. 즉 센서 구성에 대한 표준이 설정되면, 데이터 학습에 대한 공유가 가능함. 미국과 유럽 등 경쟁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기아와 유사한 센서 구성을 채택하기 시작함. 그렇다면 정말 장기적으로는 그들의 데이터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모셔널, 현대차그룹 등의 서로 다른 플랫폼의 차량 데이터도 활용 가능. 특히 nVIDIA와의 협력에서 실제 

Raw 데이터의 공유도 가능하지만, Foundation Model 단의 사용 권한 등에서 협력이 가능. 이미 Foundation Model이 오픈소스로 

공개도 되어 있음. 데이터센터의 주체에 대해서 언급이 가능하지 않지만, 완공 후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 일단 데이터센터를 

활용하기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이를 학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인프라도 중요함. 일단 이런 소프트웨어 인프라는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건설 중인 데이터센터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Q. 향후 차종에 따른 자율주행 탑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nVIDIA와의 협력이 Only Vision 방식의 중단을 의미하는지?   

nVIDIA의 플랫폼에는 여러가지 센서 구성이 존재하고, 각 센서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야 함. 카메라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레이더의 단점을 카메라가 보완한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 Tesla는 Camera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현하는 것에 집중.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Camera, Lidar, Radar 각 센서의 잠재력을 모두 발현하면 당연히 더 좋은 시스템. 즉 기존의 Atria AI는 Vision에 

집중한 솔루션임. 이외에 추가적으로 센서를 더하는 것뿐, 충돌되지가 않는 것. 차량마다 센서 구성도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차종별로 

자율주행 요구 수준이 다르다면 Lidar를 추가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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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향후 차종에 따른 자율주행 탑재를 어떻게 할 것인지, nVIDIA와의 협력이 Only Vision 방식의 중단을 의미하는지?   

nVIDIA의 플랫폼에는 여러가지 센서 구성이 존재하고, 각 센서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야 함. 카메라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레이더의 단점을 카메라가 보완한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 Tesla는 Camera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현하는 것에 집중.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Camera, Lidar, Radar 각 센서의 잠재력을 모두 발현하면 당연히 더 좋은 시스템. 즉 기존의 Atria AI는 Vision에 

집중한 솔루션임. 이외에 추가적으로 센서를 더하는 것뿐, 충돌되지가 않는 것. 차량마다 센서 구성도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차종별로 

자율주행 요구 수준이 다르다면 Lidar를 추가할 수 있는 것 

Q. 만약 경쟁업체도 nVIDIA의 Alpamayo를 사용한다면 차별점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현재 Alpamayo 외에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은 업체가 4~5개는 될 것으로 판단됨. SDV로 전환되면서 차량의 주행 및 내부 편의성 

기능을 차별화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모으냐에 달려있음. 많은 시장 플레이어들이 L3 이하의 

용어를 집중해서 사용하는 것은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가 일부 면제되는 L3 자율주행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기 때문. 즉 

차후에 경쟁 업체간 차이가 눈에 띄는 것은 없겠지만, 결국 자율주행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전성에 따라 차별화될 것. 그런데 단순한 

Buy Solution의 한계는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기아와 같이 자체 개발 역량을 필요로 함.  

 

[Boston Dynamics] 

 

Q. Boston dynamics 양산 개시 시점과 양산 규모가 어느 정도이며, 양산의 주체가 누구인지? 

2028년 3만대 CAPA의 공장 건설 완공 목표. 휴머노이드 생산에 당연히 기아도 참여할 것. 향후 미국, 한국 각 지역의 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로봇의 경우 현지 생산을 채택할 예정. 

Q. Google DeepMind와의 개발 성과가 있는지, Google과 nVIDIA 시스템간의 충돌은 없는지? 

지난 3개월의 기간이 개발 협력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함. 서로의 역할을 구분하고, 초기 아키텍처 설계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짐. 각 주체 간의 역할 충돌은 없음.  

Q. 향후 3만대, 그리고 그 이상의 휴머노이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공식적인 발표 내용에 생산대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생산 CAPA가 3만대라는 것. 다만 그룹사 외에도 Boston dynamics의 

고객이 발굴될 가능성 존재함. 현대차그룹의 내부 수요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외부 고객 찾는 과정의 리스크가 적음. 일단 자동차 

생산 공장 내 물류 작업을 먼저 대체할 계획. 그 이후에는 전반적인 ‘물류 산업’ 진출이 목표. 결국 의장 라인에 들어가는 것. 분명 

의장 공장 안에서도 사람이 수행하기 힘든 작업이 있다 (반복, 근골격계에 하중이 가는 작업). 여기에 휴머노이드를 투입하겠다는 것. 

결국 경쟁 OEM의 생산 라인도 기아와 동일한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Boston dynamics의 확장도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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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연결 요약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십억원) 2025 2026E 2027E 2028E  (십억원,%) 2025 2026E 2027E 2028E 

유동자산 44,684  48,160  51,253  54,938   매출액 115,000  119,613  125,658  132,186  

  현금 및 현금성자산 13,566  15,697  17,154  19,089       증가율(%) 7.0  4.0  5.1  5.2  

  단기금융자산 9,344  9,812  10,302  10,817   매출원가 92,135  92,423  97,094  97,094  

  매출채권 7,747  8,046  8,439  8,864   매출총이익 22,865  27,190  28,564  35,092  

  재고자산 13,800  14,354  15,079  15,862   판매비와관리비  13,777  17,414  17,970  23,388  

비유동자산 53,476  56,188  60,232  64,704     연구개발비 1,786  1,858  1,951  2,053  

  유형자산 18,910  19,642  21,608  23,900     기타영업수익 - - - - 

  무형자산 4,236  4,384  4,537  4,695     기타영업비용 - - - - 

자산총계 98,159  104,349  111,485  119,642   영업이익 9,088  9,776  10,594  11,703  

유동부채 26,001  25,334  24,897  24,591     증가율(%) -28.3  7.6  8.4  10.5  

  매입채무 10,925  11,363  11,938  12,558     영업이익률(%) 7.9  8.2  8.4  8.9  

  단기차입금 210  199  189  180     이자수익 1,059  1,179  1,269  1,383  

  유동성장기부채 599  599  599  599     이자비용 82  72  64  57  

비유동부채 9,222  8,606  8,074  7,610     지분법이익(손실) 415  436  458  481  

  사채 1,740  1,392  1,114  891     기타영업외손익 -170  -109  -109  -109  

  장기차입금 - - - -  세전계속사업이익 10,265  11,103  11,984  13,124  

부채총계 35,222  33,940  32,971  32,201     법인세비용 2,874  3,109  3,356  3,675  

지배주주지분  62,928  70,399  78,505  87,431     세전계속이익률(%) 8.9  9.3  9.5  9.9  

  자본금 2,139  2,139  2,139  2,139   당기순이익 7,620  7,994  8,629  9,450  

  자본잉여금 1,760  1,760  1,760  1,760     순이익률(%) 6.6  6.7  6.9  7.1  

  이익잉여금 55,302  60,737  66,807  73,697   지배주주귀속 순이익 7,620  7,994  8,629  9,450  

  기타자본항목 3,727  5,763  7,799  9,835   기타포괄이익 2,036  2,036  2,036  2,036  

비지배주주지분 9  9  9  9   총포괄이익 9,656  10,030  10,665  11,486  

자본총계 62,937  70,408  78,514  87,441   지배주주귀속총포괄이익 - - - - 

 

현금흐름표     주요투자지표     

(십억원) 2025 2026E 2027E 2028E    2025 2026E 2027E 2028E 

영업활동 현금흐름 10,212  12,218  13,024  14,383   주당지표(원)  

  당기순이익 7,620  7,994  8,629  9,450   EPS 19,161  20,103  21,698  23,762  

  유형자산감가상각비 2,239  2,603  2,774  3,234   BPS 158,240  177,028  197,411  219,858  

  무형자산상각비 669  692  716  742   CFPS 26,473  28,388  30,475  33,760  

  지분법관련손실(이익) 415  436  458  481   DPS 6,500  6,500  6,500  6,500  

투자활동 현금흐름 -5,520  -5,720  -7,270  -8,208   Valuation(배)  

  유형자산의 처분(취득) -2,869  -3,335  -4,740  -5,526   PER 6.4  7.5  6.9  6.3  

  무형자산의 처분(취득) -811  -840  -869  -900   PBR 0.8  0.9  0.8  0.7  

  금융상품의 증감 -1,744  -1,833  -1,925  -2,022   PCR 4.6  5.3  4.9  4.5  

재무활동 현금흐름 -3,197  -2,871  -2,801  -2,744   EV/EBITDA 2.3  2.7  2.4  1.9  

  단기금융부채의증감 -250  -10  -10  -9   Key Financial Ratio(%)  

  장기금융부채의증감 -435  -348  -278  -223   ROE 12.8  12.0  11.6  11.4  

  자본의증감 - - - -  EBITDA이익률 10.4  10.9  11.2  11.9  

  배당금지급 -2,559  -2,559  -2,559  -2,559   부채비율 56.0  48.2  42.0  36.8  

현금및현금성자산의증감 -1  2,131  1,458  1,934   순부채비율 -32.4  -33.1  -32.5  -32.3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13,567  13,566  15,697  17,154   매출채권회전율(x) 15.5  15.1  15.2  15.3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13,566  15,697  17,154  19,089   재고자산회전율(x) 8.8  8.5  8.5  8.5  

자료 : 기아, iM증권 리서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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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주가대비 최고(최저)주가대비  

2024-05-30 Buy 160,000 -31.9% -17.3%  

2024-11-11 Buy 150,000 -35.0% -28.9%  

2025-04-02 Buy 130,000 -22.9% -7.8%  

2025-11-18(담당자변경) Buy 150,000 -15.9% 14.7%  

2026-01-22 Buy 240,000    

      

      

      

      

      

      

      

       

       

       

       

       

       

       

       

       

       

       

       

       

       

 

 

 

 

 

 

 

 

 

65,000

109,600

154,200

198,800

243,400

288,000

24.04 24.09 25.02 25.07 25.12

주가(원) 목표주가(원)

Compliance notice 
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 회사는 해당 종목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의견] 
종목추천 투자등급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종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 Buy(매수): 추천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보유): 추천일 종가대비 -15% ~ 15% 내외 등락 

 Sell(매도): 추천일 종가대비 -15% 이상 

산업추천 투자등급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 

 Overweight(비중확대) 

 Neutral(중립) 

 Underweight(비중축소) 

 

[투자등급 비율 2026-03-31 기준] 
매수 중립(보유) 매도 

88.2% 11.8% - 



 

 

  기아 (00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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